
July 2021 www.yonhapimazine.com  I  125  124  I   

지구촌 산책

세계 거의 모든 곳이 문명화한 오늘날 오지에 드물게 
남아있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이나 자연 생태는 
이방인의 눈길을 사로잡곤 한다. 이런 오지는 코로나19 
이전 해외여행이 자유롭던 시기에도 방문하기 쉽지 
않았다. 북반구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고 사람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외신들이 드물게 보내오는 
지구촌 오지의 사진들이 반갑기 그지없다. 예멘에선 
외딴섬의 독특한 나무 생태를 소개하고 있다. 중국 
윈난성에서는 야생코끼리 떼가 출몰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인도 농촌에서 물소를 타고 가는 
소년들의 목가적인 풍경과 티베트 초원 지역에서 
풀을 뜯는 야크 떼와 주민들의 모습도 전해졌다. 늘 
분쟁이 끊이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해변에서 사람들이 
뱃놀이를 하는 모습은 한결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글 조보희 기자

들여다보기

지구촌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州) 프라야그라지 
외곽에서 양 떼를 몰고 가는 목동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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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아삼주(州) 
가우하티의 한 들판에서 
물소를 타고 가는 소년들
[AP=연합뉴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서 180여km 
떨어진 당슝(當雄)현의 
초원. 원주민들과 그 뒤로 
멀리 풀을 뜯는 야크 떼가 
보인다.
[AFP=연합뉴스] 

야생코끼리 서식지가 있는 
중국 남부 윈난성에서 

아시아코끼리 15마리가 
보호구역을 빠져나와 

도시를 활보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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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소년이 용혈수를 오르려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예멘 남부 소코트라섬의 사막 장미가 꽃을 피웠다. 인도양 
북서부에 위치한 소코트라섬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고유한 동식물이 잘 보존된 곳이다. 
[AFP=연합뉴스] 

멸종위기종인 이집트 독수리가 소코트라섬에서 카메라에 
잡혔다. [AFP=연합뉴스] 

소코트라섬의 한 소년이 붉은 송진이 나와 ‘용의 피’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된 용혈수의 송진을 보여주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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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베네수엘라 카나이마 국립공원에서 원주민 
가이드가 관광객을 안내하고 있다. 이곳은 정상부가 평평한 
테이블 마운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높은 절벽으로 단절된 곳이라 
독자적으로 진화한 동식물이 많다.
[EPA=연합뉴스] 

이스라엘과 분쟁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시티의 해변에서 
시민들이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 
[AP=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인근 달마섬 해안에서 어민들이 
고기잡이용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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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모로코 
마라케시의 쿠투비아 모스크 앞에서 물장수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할리우드의 영화 세트장이 있어 호황을 누렸던 
이곳의 영화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AFP=연합뉴스] 

콩고민주공화국 중부 카사이 지역에서 
흙벽돌을 만들고 있는 벽돌공들

[AFP=연합뉴스] 

3세기 말 로마 시대에 지어진 
튀니지 엘젬의 원형경기장 앞에서 
한 관광객이 낙타를 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